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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4.(수) 09:00 배포 일시 2022. 12. 14.(수)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준호 (044-203-2511)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혜진 (044-203-2512)

다양한 현장 목소리로 새 정부 문화정책 수립한다
- 12. 15.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포럼’ 개최, 온라인 생중계 병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책학회(회장 

이형환)와 함께 12월 15일(목) 오후 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에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포럼’을 열고 공정한 문화 누림, 자유로운 

창작,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진흥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 유튜브 채널명: 한국문화정책학회

  문체부는 ｢문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복지의 증진,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과 관련된 문화정책을 포괄하는 한편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항도 함께 담아 수립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람 부연구위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두 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회의에서는 ‘공정한 문화생태계와 자유로운 문화창조’라는 주제로 

공정한 문화 누림, 자유로운 창작과 관련한 내용을, 제2회의에서는 ‘전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와 지역

문화의 진흥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다. 특히 문화 분야 각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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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초에 제2차 기본계획 발표 예정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3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법정계획인 만큼, 해당 분야별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수립해 나갈 방침

이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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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포럼’ 포스터


